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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study examined disaster recogni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among healthcare students. It also identified the factors that can improve 

healthcare stu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sign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71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t C-province between December 14, 2022, and December 28, 2022.

Results: The scores of disaster preparedness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were 

3.22 and 3.53, respectively.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was high among those 

who had experienced a disaster and had disaster-related education. Furthermore,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preparedness (r 

= 1.357, p<.001).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mandate the provision of disaster preparedness education to increase the 

level and quality of disaster preparedness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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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

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

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

염 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

해인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며[1], 이러한 재난은 

광범위한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

회의 심각한 기능 상실 혹은 붕괴를 초래한다

[2,3].

재난은 유형과 지속시간 그리고 발생 지역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4]. 행정안전부 통

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총 28회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75명의 인명피

해(사망·실종)와 1조 3,181억 원의 재산 피해

가 발생하였다[5]. 사회재난은 총 25건으로 전

년 대비 3건(약 10.7%)이 감소하였으나 전년에

는 발생이 없었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및 

감염병이 각 1건씩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는 

1,091명으로 전년 대비 946명이 증가하였으나, 

재산 피해는 3,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 

원 감소하였다[5]. 이처럼 재난은 우리의 주위

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

니라 많은 인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

하고 적절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6]. 그러나 과거에는 자연재난 빈도가 높았으

나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사회

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그로 인한 사회재난이 복합적

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정부의 역할 강조만으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2월 21일 제1차 대유행이 대구 경북지

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발생하였

다.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은 종교단체 활동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에 정부 중앙대책본부는 지역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였고, 2020년 3월 21일 교

회, 헬스장 등 다인 이용시설들의 운영을 통제

하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0년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생활 속 거

리두기를 지침으로 하였으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대응 대책을 시행하

였다. 이 기간 정부의 강력한 방역 지침과 시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7]. 또한, 지진 재난 인식도 조사에 

따른 재난관리 개선방안 연구에서, 정부의 관리

역량 이외에 시민의 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 인

지 수준, 재난에 대비한 개인의 역량이 재난에 

대한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재난 발생 시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효과

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

을 때 최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난의 특성상 시민들은 공론화된 재

난 외에는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하여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 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4].

2020년 2월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선포

하였다.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그로 인

한 중환자의 증가는 의료체계를 마비 시켰다. 

이에 정부는 전국 보건의료 자원을 모집, 의료

현장과 격리시설에 투입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

난대응을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재난에서는 기존 재난

의료 대응 인력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에 

인적 자원의 부족을 실감하였다. 이는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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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다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할 수 있

는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난 대비계획이 요구된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상황 시 재난의료대응 인력으로 

참여하게 되는 보건의료계열 종사자들에게 재

난대비 관련 교육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간호대학생[9], 보건 계

열 종사자와 119구급대원을 대상[10-12]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건 

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 계열 학생들의 재난 인

식, 재난 대비, 재난 대응 참여 의지를 파악하

고 보건 계열 학생들의 재난 대응 참여 의지 향

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 계열 대학생의 재난 인식, 재

난대비, 재난 대응 참여 의지를 파악하고 보건 

계열 대학생들의 재난 대응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재난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재난대비인식 정도를 파악

한다.

3) 연구대상자의 재난 종류에 따른 재난 대

응 참여 의지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를 파악한다.

5) 연구대상자의 재난대비와 재난 대응 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보건 

계열 대학생들의 재난 인식, 재난대비, 재난 대

응 참여 의지를 파악하고 보건 계열 학생의 재

난 대응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탐색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 소재한 보건 계열 

대학생으로 202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

까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듣고 설문에 동

의한 171명이다.

3.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URL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의 표집으로 실시

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

장과 익명성, 그리고 설문을 중단하여도 어떠

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 9문항, 재난 인식 9문항, 

재난대비 15문항, 재난 대응 참여 의지 19문항

으로 총 5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재난 인식

재난 인식 측정 도구는 이영란 등[13]이 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재난의 종류에 따라 

심각한 재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을 1위, 2위, 3

위로 선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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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대비

재난대비는 Schmidt 등[14]이 개발하고, 김

희정[15]이 수정, 번안한 간호대학생의 재난대

비 측정 도구를 강지숙[9]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는 1점, ‘아니요’와 ‘잘 모르

겠다’는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재난대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재난 대응 참여 의지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Qureshi 등[16]이 개

발하고 최원석[17]이 수정, 번안한 의료인력의 

재난 대응 참여 의지 측정 도구를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강지숙[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총 1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부터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매

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

하였다. Quereshi 등[16]의 연구와 최원석[17]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강

지숙[9]에서 Cronbach’ α 값은 .84였고, 본 연

구서는 .969로 측정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 재난대비,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기

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

으며,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재난대비, 재난 대응 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

는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재난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을 살펴보면 남자 40.4%(69명), 여자 

59.6%(102명)로 여자가 더 많았고, 나이에서는 

20세 이상 21세 이하가 36.8%(63명), 22세 이

상 23세 이하가 39.2%(67명), 24세 이상이 

24.0%(41명)로, 22세 이상 23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소속 대학에서는 일반대학 81.3%(139

명), 전문대학 18.7%(32명)로 일반대학이 더 

많았다. 학년에서는 1, 2학년 48%(82명), 3, 4

학년 52%(89명)로 고학년이 더 많았다. 성적에

서는 3.44 이하 18.7%(32명), 3.5 이상 3.99 이

하 52.0%(89명), 4.0 이상 4.5 이하 29.2%(50

명)로 3.5 이상 3.99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재난 경험 유/무에서는 ‘유’에 응

답한 사람 33.3%(57명), ‘무’에 응답한 사람 

66.7%(114명)로, 재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재난 교육 경험 유/무에서 ‘유’에 응

답한 사람 85.4%(146명). ‘무’에 응답한 사람 

14.6%(25명)으로 재난 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았다.

재난대비의 평균 점수는 3.22점(±3.47)이었

으며, 재난 대응 참여 의지의 평균 점수는 3.53

점(±.99)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재난대비

재난대비 설문 문항별 응답은 <Table 2>와 

같다. 재난대비 설문 문항 중 보건 계열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재난대비에 대한 가장 높은 긍정 

답변 항목은 ‘개인적으로 재난대비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까?’ 33.3%(57명)이었다. 재난대비

가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10번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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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y N (%) or M(±SD)

Gender
Male 69(40.4%)

Female 102(59.6%)

Age(Year)

20-21 63(36.8%)

22-23 67(39.2%)

24≤ 41(24.0%)

University
4-year University 139(81.3%)

Junior college 32(18.7%)

Grade
junior 82(48%)

senior 89(52%)

Academic achievement

≤3.44 32(18.7%)

3.5-3.99 89(52.0%)

4.0-4.5 50(29.2%)

Disaster experience
Yes 57(33.3%)

No 114(66.7%)

Disaster-related education
Yes 146(85.4%)

No 25(14.6%)

Disaster preparation 3.22±3.47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3.53±.9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N=171)

‘재난 시 대피해야 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항시 

패키지화하여 준비해놓고 있습니까?’이며 

9.9%(17명)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재난 종류에 따른 재

난 대응 참여 의지

연구대상자의 재난 종류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연 재난에 대한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평균 

3.71점(±1.01)이며, 가뭄 3.83점(±1.12), 폭설 

3.81점(±1.13), 지진 3.75점(±1.1.4), 미세먼

지 3.69점(±1.16), 태풍 3.68점(±1.16), 홍수 

3.67점(±1.17), 적조 3.53점(±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재난 A에 대한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평균 3.66점(±1.05)이며, 연쇄 추돌 사고 3.90

점(±1.12), 화재 3.73점(±1.19), 철도(기차 사

고) 3.66점(±1.19), 붕괴 3.64점(±1.22), 비행

기 사고 3.60점(±1.24), 선박 사고 3.56점

(±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재난 B에 대한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평균 3.19점(±1.17)이며, 폭발 3.42점(±1.32), 

감염병 3.38점(±1.36), 군중집회 3.28점

(±1.34), 테러 3.23점(±1.38), 화학 사고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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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Yes

No 
Unfamiliar

N (%)

Have you ever discussed to a fellow or a professor about how to respond to 
a disaster?

45(26.3%) 126(73.7%)

Did you learn about disaster from a professor at a university? 52(30.4%) 119(69.6%)

if were without a professor in a disaster, have you ever discussed with your 
fellow or professor what you should do in a disaster?

33(19.3%) 138(80.7%)

Do you personally have a disaster preparedness plan? 57(33.3%) 114(66.7%)

Does the curriculum include disaster planning? 42(24.6%) 129(75.4%)

Have you ever been taught by the professor about an educational venue that 
can replace a class in disaster situation?

18(10.5%) 153(89.5%)

Do you know what the disaster plan of your current college is? 20(11.7%) 151(88.3%)

Have you ever heard of the go bag? 53(31.0%) 118(69.0%)

Do you have disaster preparedness recommended equipments? 41(24.0%) 130(76.0%)

Do you always pack and prepare necessary items in case you need to 
evacuate from the disaster?

17(9.9%) 154(90.1%)

Do you usually maintain an emergency contact system against the disaster? 47(27.5%) 124(72.5%)

Have you ever rehearsed disaster evacuation at home residence, dormitory, 
etc.)?

53(31.0%) 118(69.0%)

Have you ever rehearsed disaster evacuation in a classroom? 24(14.0%) 147(86.0%)

Have you personally established a refuge in your home (residence, 
dormitory, etc.)?

28(16.4%) 143(83.6%)

Have you personally established a refuge at the college? 22(12.9%) 149(87.1%)

Table 2. Disaster preparedness for research subjects (N=171)

점(±1.38), 방사능 사고 2.78점(±1.44)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난 3.71점(±1.01), 사회재난 A 3.66점

(±1.05), 사회재난 B 3.19점(±1.17)으로 재난 

종류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A, 사회재난 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의 

차이는 남자 3.39점(±1.08), 여자 3.63점

(±.92)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30). 나이에서는 

20세 이상 21세 이하 3.55점(±1.18), 22세 이

상 23세 이하 3.48(±.88), 24세 이상 

3.59(±.99)점으로 24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832). 학년에 따라서는 1, 2학년이 

3.60(±1.08)점, 3, 4학년이 3.46점(±.90)으로 

저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348). 평균 학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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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M±SD

Natural disaster

Typhoon 3.68±1.16

Flood 3.67±1.17

Earthquake 3.75±1.14

Snowfall 3.81±1.13 3.71±1.01

Drought 3.83±1.12

Fine dust 3.69±1.16

Red tide 3.53±1.24

Social disaster (A)

Fire 3.73±1.19

Collapse 3.64±1.22

Chain collision 3.90±1.12

Aviation accident 3.60±1.24 3.66±1.05

Ship accident 3.56±1.25

Railway accident 3.66±1.19

Social disaster (B)

Terrorism 3.23±1.38

Mass gatherings 3.28±1.34

Chemical accident 3.04±1.38

Radiation accident 2.78±1.44 3.19±1.17

Infectious disease 3.38±1.35

Explosion 3.42±1.32

Table 3. Willingness of participation in disaster response on the type of disaster

는 3.44 이하에서 3.77점(±.9), 3.5점 이상 

3.99점 이하에서 3.42점(±.91), 4.0 이상에서 

3.58점(±1.12)으로 3.44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210).

재난 경험 유/무에서는 ‘유’에 응답한 사람 

3.82점(±.94), ‘무’에 응답한 사람 3.38점

(±.99)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2.782, 

p<.01), 재난을 경험한 사람에서 더 높게 나타

났다. 재난 교육 경험 유/무에서 ‘유’에 응답한 

사람 3.63점(±.95), ‘무’에 응답한 사람 2.93점

(±1.0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3.341, p<.001), 재난 교육을 받은 사람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재난대비와 재난 대응 

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

재난대비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재난대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1.35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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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M±SD t or F p

Gender
Male 69

3.39±1.08 -1.522
Female 102

Age(Year)

20-21 63

3.55±1.18 0.18422-23 67

24 이상 41

Grade
junior 82

3.60±1.08 0.941
senior 89

Academic achievement

≤3.44 32

3.77±.99 1.5753.5-3.99 89

4.0-4.5 50

Disaster experience
Yes 57

3.82±.94 2.782
No 114

Disaster-related Education
Yes 146

3.63±.95 3.341
No 25

Table 4.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71)

Disaster preparednes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Disaster preparedness 1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0.357*** 1

*p<.05, **p<.01, ***p<.001

Table 5. Inter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preparednes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disaster 
response

Ⅳ. 논  의

본 연구는 보건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참여 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재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3.3%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15]에서 재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9%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

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코로

나19 감염 경험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재난대비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

에 3.22점으로 Kim[15]의 2.14점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는 

코로나19를 경험한 집단이며, 선행연구는 경험

하지 못한 집단으로 연구 대상자들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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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차이로 생각된다. Kang 등[9]의 연구에서

는 재난대비 평균 점수 2.88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당시도 본 

연구와 같이 코로나19를 경험한 집단으로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코

로나19를 경험한 본 연구결과에서 재난대비 평

균 점수가 유행 초기의 연구인 Kang 등[9]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전히 재난

에 대한 대비는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재난대비 문항 중, ‘개인적으로 재

난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난 시 대피해야 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항상 패키지화하여 준비해놓고 있습니

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Go 

bag(재난대비 생존배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가 가장 높았고, ‘재난 시 대피해야 

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항상 패키지화하여 준

비해놓고 있습니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대

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미숙한 

것으로 보인다. Kang[18]의 선행 연구에서 간

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대상으로 재난대비를 

조사한 결과 89.8%의 학생이 재난이 발생하여 

피난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난대비용 가방

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가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5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공론화된 재난 

외에는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

하지 못하는 재난의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점차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

하기 때문에 재난대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

고 있다[19]. 따라서 교육을 통해 재난 계획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재난 시 필요한 물품을 패

키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교육이 제공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재난 종류에 따른 재난 대응 참

여 의지는 자연 재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Kang[9]의 연구에서도 자연 재난에 대응 참여 

의지가 사회재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Kang의 연구에

서는 자연재난 중 재난 대응 참여 의지가 가장 

높은 재난은 지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지진

은 3위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를 선정한 

지역의 차이로, Kang의 연구는 지진을 경험했

던 경북지역에서 진행한 연구이고, 본 연구는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진행한 연구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 대응 참여 의지는 

재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재난 대응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t=2.782, p<.01). Kang의 연구에서도 지진을 

경험했던 대상자들의 연구에서도 지진 발생 시 

참여 의지가 높았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재난을 경험함으로 그 

피해를 직접 체감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화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

고 복합적인 요소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많은 시민의 참여

가 필수적인 만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인

식하고, 재난 대응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

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대상자에서 재난 대응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Woo의 선행 연구[12]

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코로나19

를 경험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재난대비가 높을수록 재난 대

응 참여 의지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Ka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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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보건 계열 학생

들도 재난대비 수준이 높을수록 재난 대응 참

여 의지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재난대비 평균 점수는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결국 국가재난 발생 대

비를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재난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난 종류에 따른 

참여 의지에서 사회재난 B 항목의 평균 점수가 

낮아 폭발, 감염병, 군중집회, 테러, 화학 사고,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의료 대응 

인력으로 요구되는 보건 의료계열 종사자의 재

난 대응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회재난 B 

항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Choi 등[20]의 연구에서 위험부담이 있는 인

체 대상의 실습교육보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시술 습득이 가능한 의료 훈련용 가상현실 프

로그램이 효율적이고,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

로 VR 등의 가상현실 기법을 통한 임상 실기 

교육 결과 지식 및 술기 능력 향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비 능력 향상

을 위해 재난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

는 가상현실 기법을 사용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

난 대응 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재난 경험(t=2.782, p=.006)이 있고 재난 관

련 교육 경험(t=3.341, p<.001)이 있는 경우 

재난 대응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비와 재난 대응 참여 의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1.357, p<.001). 

따라서 재난 대응 참여 의지와 재난대비는 양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국 보건 계열 대학

생들의 재난대비 수준과 재난 대응 참여 의지

를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대비 교육을 필수교육

으로 지정하고 확대 운영이 필요하며 재난 대

응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가상현실기법과 

같은 간접경험형 재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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